
1 / 4분기 MEG 계약가격 7 8 0달러
UCC, 시장 약세따라 가격동결 … 2 / 4분기 수급타이트 전망

U C C는 아시아의 M E G시장 약세에 따라 1 / 4분기 계약가격을 톤당 7 8 0달러로 공시했다.

수요기업들은 스파트제품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9 6년 2 / 4분기 시장은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중국의 MEG 수요 위축으로 M E G시장이 느슨한 가운데 아시아의 스파트가격은 1 2월운송 C F R

A s i a기준 톤당 6 7 0 ~ 6 8 0달러에 거래되었으며 멕시코 및 미국 걸프연안의 판매가격은 1 2월기준 C F R

Asia 톤당 6 5 0달러 수준이었다.

미국의 M E G시장은 부동액용 수요위축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부동액용이 전체시

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분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일본의 폴리에스터섬유용 MEG 수요는 4 0만~ 5 0만톤인 것에 반해 부동액용 수요는 7만톤에 불과한

것으로 나타났다.

9 5년초 세계적으로 M E G시장이 타이트해 가격이 큰폭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였으나 9 6년 1 / 4분기에

는 9 5년 4 / 4분기와 비슷한 가격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. 

그러나 2 / 4분기에는 M E G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. 음력 설연휴이후 중국의 폴리에스터 구매

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MEG의 구매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.

또 9 6년 1 / 4분기말에서 2 / 4분기초에 M E G공장의 정기보수가 집중 실시될 것으로 보여 공급량의 제

한이 전망되고 있다. 

1 / 4분기와 2 / 4분기사이에 부동액용 수요시즌이 끝나고 중국의 폴리에스터용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

예상되는 것도 가격인상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또 9 5년 하반기에 신규 P T A공장 가동이 이루어져 폴리에스터 공장의 가동을 원활하게 하여 M E G

수요증가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MEG 수급은 U C C가 추진중인 쿠웨이트공장이 9 7년말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타이트할 것으로

전망된다.

한편, 일본의 삼능화학 및 일본촉매 등은 자동차부동액·불포화폴리에스터등 공업용분야를 대상으

로 추진해온 E G의 제4차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다.

인상폭은 1톤당 약1 5엔( 1 6 % )으로 1 1월 출하분부터 적용된다. 이 결과 도쿄지구의 수요가 인도가격

은 톤당 1 0만엔으로 9 1년의 걸프만 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뛰어올랐다. 아시아의 수요증가를

배경으로 국제수급이 갈수록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.

각사는 지금까지 9 4년이후 3차례에 걸친가격인상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부동액메이커 등 수요가들은

4차인상에 강하게 저항했으나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결국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.

이에따라 수요가 인도가격은 톤당 4 3 ~ 4 5엔이 상승, 93년에 비해 약80% 상승하여 톤당 1 0만엔에 거

래됐다.

E G는 미국 및 한국기업들의 플랜트 신증설이 집중된데다 남미·러시아의 저가품이 급증하여 최근

수년간 가격하락세가 지속되어 왔다. 

국제가격은 9 1년초 톤당 6 5 0달러를 피크로 9 3년말에는 3 9 0달러까지 떨어져 채산성약화 품목의 대명

사로 인식되어 왔다.

그러나 9 5년들어 중국의 면화부족 등을 배경으로 주용도인 폴리에스터용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었으

며 미국·유럽에서도 부동액 등 공업용 수요가 신장세를 보였다. 

반면 시황악화로 신규설비 투자를 계속 억제해 왔기 때문에 국제수급이 타이트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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